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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거래일대비 1.80원 상승한 1,179.00원에 마감

28일 달러-원 환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네고물량 및 당국경계로 상단이 제한되며 전 거래

일 대비 1.80원 상승한 1,179.00원에 마감하였다.

이날 환율은 개장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 소식이 전해지며 1,179.5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 이후 환율은 네고 물

량 및 당국의 경계로 하락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, 홍콩 및 중국의 견제발언으로 반등하며 1,180.50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. 그

러나 지속적으로 1,180원 상단에서 나오는 네고물량 등으로 인해 환율은 대체로 1,179 ~1,180원 사이의 좁은 폭에서 등락을 거듭

하다 1,179.0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179.30원에 고시되었다. 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77.01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

1179.50 1180.50 1178.10 1179.00 1179.30

전일 엔화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

1077.32 1078.91 1075.74 1076.28

무역협상 경계감 속 수급여건 주시... 1,17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1,170원 후반 중심 등락이 예상된다. 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8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179.00원) 대비 0.15원 하락한 1,178.00원에서 최

종 호가 되었다. 

금일 달러원 환율은 무역협상 경계감 속 역송금 및 네고물량의 팽팽한 수급 여건으로 1,170원 후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인해 무역협상 낙관론이 일부 후퇴하였다. 그러나 중국이 이에 대하여 실효적인 대

책을 내어놓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치고 있어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는 경계감 속에서 유지되는 분위기이다. 

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수급여건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. 지난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역송금과 1,180원 상단에서 나

오는 네고물량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금일 환율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

한편, 금일 금통위 회의 및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,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되며, 회의가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

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. 

금일 달러�원

예상 범위
1175.25 ~ 1182.00 원

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:  -1166.75억원

전일동향

금일 전망



체크포인트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 :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15원↓

■ 美 다우지수  :   Holyday(Thanksgiving Day)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 :   59.25 억달러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:   +2016 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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